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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논문은 페르시아 제국 시대 시리아-팔레스틴의 행정 체제를 연구한 논문이다. 

이 논문에서 저자는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시리아-팔레스틴 지역이 다리우스 1세 때 

제5행정구역으로 개편되어, 지중해 해안 지대를 중심으로 그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

받았음을 밝히고 있다. 저자는 페르시아 제국시대 때 시리아-팔레스틴 지역의 행정

적, 영역적 구분이 2가지 원칙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본다. 첫째, 페르시아 지배자들과 

다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민족적, 국가적 집단들. 둘째, 각 속주 집단들의 경제 

체제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행정 효율성. 저자는 시리아-팔레스틴 지역의 민족

적-국가적 단위가 페르시아 제국의 정치 행정에 중요한 요소였다고 주장한다. 왜냐하

면 그 지역의 각 속주의 정치구조는 앗시리아와 바벨론의 정책에 의해 이미 오래전에 

말살되었으며, 페르시아 제국통치의 기본구조는 그 지역의 다양한 민족 집단에 근거

하여 형성되었기 때문이다.

결론적으로 저자는 시리아-팔레스틴 지역이 다리우스 1세 때 제5행정구역으로 재

편된 이래로, 제국의 왕이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주변 지역들의 반란에도 불구하고, 

페르시아 제국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다. 또한 저자는 여러 문헌자료

를 고찰한 결과 제5행정구역이 유다 속주와 사마리아 속주, 지중해 연안의 페니키아 

도시 국가들과 블레셋 도시 국가들, 그리고 무역상인 아랍인들이 지역적-민족적으로 

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. 




